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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내 구술사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구술사를 둘러싼 연구 지형을 

파악하고 향후 구술사 연구의 방향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

보서비스에서 구술사로 키워드 검색을 시행하여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국내 구술사 연구 논문 총 439건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시기별로 연구 논문 생산량과 주요 학술지, 연구자 및 연구 재원, 연구 

분야 및 연구 내용, 국제 협력으로 구분하여 국내 구술사 연구 동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구술사, 한국, 연구 동향, 주요 학술지, 내용 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oral history research in Korea from 1991 to 

the present, an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future direction of oral history research. For these 

purposes, 439 research articles of domestic oral history researchers from 1991 to 2018 were retrieved 

by keyword search from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ystem (RISS) in Korean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The research trends of domestic oral history were analyzed 

by the volume of periodical research papers, major journals, authors and research funds, research 

fields and research content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mplications were summarized, and direction for follow-up research wa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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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영국의 폴 톰슨은 다양한 사람들이 역사의 주

체가 되면 역사는 더욱 민주적인 성격을 띤다고 

하였다. 이는 국가사나 민족사가 다루지 못하는 

지역적 특수성과 특정 집단의 경험, 특히 소외

계층이나 주변적인 집단의 경험을 역사의 장으

로 나오게 함으로써 과거의 목소리를 현재에 되

살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 쓰기가 가능해진

다는 것이다. 구술사는 아래로부터 나오는 자료

로서 일상사, 가족사 연구의 확장과 흐름을 같

이 하면서 새로운 방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연

구의 초점을 이동시키며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윤택림, 2010a).

지난 30년간 한국 학계에서 구술사는 일종의 

결락 사료이자 사회적 기억을 재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여성학 등과 같은 인문․사회학

계에서는 구술사 방법론을 토대로 주변화된 사회

적 약자들을 역사적 존재로 부상시키며 구술성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왔다(김귀옥, 2005). 기록학

계에서도 2000년대부터 구술사에 관한 논의가 진

척되면서 구술 기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문헌 기록의 보조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

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자 문헌 기록이 

확보하지 못하는 주요 가치를 생산하는 기록으로

서 구술 기록을 인식하게 되었다(최정은, 2011). 

최근에는 학제 간의 통합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구술사에 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구술사 연구에 대한 일반 동향을 분석한 연구

들은 주로 2000년대 초반에 생산되거나 구술채

록사업의 결과를 검토하는 연구로, 구술사 연구

가 급증하기 시작한 2010년대를 포괄하는 동향 

연구는 현재로서 찾아보기 어렵다. 구술사 연구

가 양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는 지금까지 누적된 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향후 연구 전략 수

립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본 연구

는 기존의 구술사 동향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구

술사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이 생산되기 시작

한 1991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내 구술사 연

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구술사를 둘러싼 연구 

지형을 파악하고 향후 구술사 연구의 방향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8년간 생산된 구술사 관련 학술 논문들에 

대해 계량적 분석과 내용 분석을 시도하였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구술사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

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

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에서 ‘구술사’, ‘구술생애사’ 또

는 ‘구술증언’ 등의 키워드 검색을 시행하였다. 

DBpia는 구술사와 관련한 일부 학회지를 포함

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국내학술지 논문에 대

한 종합적인 검색이 가능한 국내 학술정보유통

서비스 포털인 RISS를 선택하였다. 검색 결과, 

1991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학술지에서 구

술 관련한 논문으로 624건이 검색되었으며 이 

중 서평, 녹취문, 에세이, 토론문, 중복등록논문

을 제외한 총 439건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그리고 연구시기를 구술사에 대한 국내 학술

지 논문이 생산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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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를 1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술채록사업

이 본격화되어 결과물이 도출되기 시작한 2004

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를 2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2기의 경우, 각 정부

출연연구기관별 구술채록사업 기간이 상이하나 

가장 많은 구술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사편찬

위원회 전자사료관의 구술 자료 수집본 목록이 

생성된 연도인 2004년을 기점으로 시기를 구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논문 생산량과 주요 

학술지, 연구자 및 연구 재원, 연구 분야 및 연구 

내용, 국제 협력으로 나누어 국내 구술사 연구 

동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후속 연

구의 기초자료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는 국내 구술사 연구에 한하여 동향

을 분석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크게 구술사 

연구 일반 동향과 세부 학문․주제 분야의 연

구 동향 그리고 구술 기록의 수집과 보존, 활용

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구술사 연구의 일반 동향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함한희(2000)는 문화연구와 관련한 

구술사에 관한 논의로서 구술사 연구의 성과를 

간략히 검토하고 문화 연구에서 구술사의 유용성

을 밝혔으며, 이용기(2002)는 1990년대 현대사

회사 연구에 있어 ‘구술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한민족문화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

의회 등 한국현대사와 관련된 단체에서 발간한 

구술채록집의 텍스트를 검토하여 구술사의 가치

를 평가하였다. 김귀옥(2006)은 구술사 방법론이 

다양하게 동원되고 주목받는 이유를 한국의 특수

한 사회적 맥락으로 접근하면서 한국 구술사 연

구를 연구주체별 및 목적에 따른 시기별로 구분

하여 세부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용기(2009)는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구술사의 연구 동향을 조명

하여 한국 구술사가 걸어온 발자취를 구술사의 

태동, 방법론으로서의 구술사, 구술 채록의 확

대․심화되는 활성화 단계로 전개하고 역사학과 

구술사의 관계성을 고찰하였다. 

한편 함한희(2010)는 ｢구술사연구｣의 창간

호에서 기존의 국내 구술사 연구가 사회 운동, 

대항 담론, 기억의 방식 및 정체성 정치 그리고 

서사 전략에 주목하였음을 밝히며 향후 디지털 

환경이 구술사 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

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허영란(2013)은 

구술사가 대안적 역사쓰기의 실천적 도구라는 

입장에서 국내 구술사 현황과 특징들을 개괄함

으로써 방법론적으로 구술사가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

쓰기의 가능성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

다고 보았다. 나아가 구술사를 기록이라는 관

점에서 접근하여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수집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강숙희(2013)는 

구술사 관련 국내 학위논문 261편의 연구 동향

을 분석하여 연구 대상의 편향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연구대상으로서의 고령화 시대에 부합

하는 노인 대상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야 함을 주장하였다. 윤택림(2015)은 국사편찬

위원회 구술채록사업의 연구 프로젝트 결과물

을 검토하여, 형식적으로 8개의 대주제로 재분

류하고 내용적으로는 5개의 대주제로 구분하였

다. 이를 기반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구술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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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요구하였다. 

정혜경(2015)은 국내 구술사 연구를 구술채록

결과물과 구술사 연구로 대별하고 연구 현황을 

학계별로 구분하였으며, 국내 구술사 연구 동

향의 특징을 학계 환경에 따른 변화라는 측면

에서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김귀옥(2016)은 

한국 구술사 연구가 1980년대 비학술적인 맥락

에서 탄생하여 현대사 연구와 조응하며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구술사가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고찰하고 향

후 구술사아카이브의 구축과 대학 정규과정으

로서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신갑과 이상직(2017)은 생애사 시간표를 활

용하여 입학이나 입사, 결혼과 같은 사건에 대

한 생애 이력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함

으로써 생애사 연구의 방식을 확장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연

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

문 321편을 수집하고, 정량적 추이를 바탕으로 

학술 분야와 연구 대상을 분석하여 생애사 연

구의 동향을 개관하였다. 

세부 학문․주제 분야의 구술사 연구 동향은 

크게 역사학, 전쟁사, 의학사, 기록학계, 여성사, 

해외구술사로 구분된다. 역사학과 관련하여 윤

택림(2016)은 구술성을 대한 역사학자들의 이

해 부족, 주관성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어려움, 

역사와 기억의 관계 설정이라는 세 영역으로 구

술사와 역사학 간의 긴장관계를 집중 조명하면

서 2000년 이후 역사학자들이 생산한 구술사 연

구 현황을 살펴보고 그 성과들을 분석하였다. 전

쟁과 관련하여 염미경(2001)은 구술사 연구 전

통을 갖고 있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서구의 

국가들에서 구술사의 발전 과정과 전쟁에 대한 

구술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왜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연구하는데 있어 구술사적 

접근이 필요하며 어떠한 내용의 연구들이 포함

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김

태우(2015)는 1950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

전쟁 관련 연구 동향을 기술하면서, 구술사적 방

법론을 활용한 연구 현황을 정리하여 구술사가 

그간 한국사회에서 금지되어 온 민간인 학살의 

실체를 규명하는 동시에 한국전쟁 사회사의 다

양한 주제 연구가 생산되는데 기여하였음을 강

조하였다. 의학사와 관련해서 신규환(2013)은 

한국의학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 현황을 구술 

자료의 수집과 자료집 출간, 의학 인물사 연구, 

비주류 의료인 및 의약업자의 구술사, 환자 구술

사와 역사적 트라우마의 재현이라는 범주로 나

누어 연구 동향을 검토하였다. 

최정은(2012)은 기록학계의 주요 연구 동향

이 대부분 물리적, 기록적 지원이라는 부분에 한

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록학계가 구

술사를 학문적, 이론적 접근으로부터 시작되어

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구술사가 제공하는 맥

락 정보는 기록학에서 추구하는 맥락 확보의 가

치를 통해 현실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과 기

록의 맥락을 복원시키는 차원에서 아키비스트가 

구술 기록의 생산단계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참

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사에 관한 구술

사 연구로 이성숙(2006)은 서구의 여성구술사 

현황을 검토하면서 기억과 구술텍스트 간의 관

계성과 젠더구술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윤택림

(2010b)은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여성구

술생애사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 구술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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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이론적 쟁점들과 방법론적인 쟁점들을 논

의하면서 향후 여성 구술생애사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였다. 해외 구술사에 관한 연구로는 일본

의 구술사 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용의(2002)와 

송연옥(2015), 미국의 구술사 연구 동향을 검토

한 김봉중(2001), 인도의 구술사 연구 동향을 분

석한 김경학(2001)이 있다. 그리고 박기동, 강종

학(2011)은 중국 구술사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

았으며, 송충기(2013)는 독일 구술사의 전개 과

정을, 증숙민(2015)은 대만의 구술사 연구 동향

을 연구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구술사가 갖는 특징에 따른 시론적인 성격을 규

명하거나 학문적 관점에 기대어 구술사를 분석

하였는데, 아직까지 연구 주제로서의 1990년대

부터 현재까지 국내 구술사 연구 동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한편 구술 기록의 수집, 보존 활용에 관한 연

구로 선영란 외(2006)는 구술사에 관한 선행 연

구, 구술 사료의 관리방법론, 분류 체계와 구술 

사료의 기술 요소(안)로 나누어 구술 기록의 기

록학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권미현(2007)

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소장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구술 자료의 관리

와 활용을 논하였고, 이정연(2009)은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메타데이터의 표

준 요소 개발을 하였으며, 김명훈(2010)은 디

지털 구술 기록의 생산 및 정리, 보존에 관해 

각각의 절차를 제시하였다. 조용성(2010)은 구

술기록만을 위한 새로운 수집 정책과 구성요소

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정연, 이정연, 유종

덕, 이종윤(2011)은 여성구술생애기록물의 맥

락을 표현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화를 제안

하였다. 김은영과 강규형(2012)은 구술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논리적인 정리방법에 기록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내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리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그

리고 김명훈과 한지혜(2013)는 구술기록의 온

라인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구술 기록 온라

인 서비스 방안을 수립하였다. 최윤경과 정연

경(2014)은 한국근대여성구술기록물의 효율적

인 주제 접근을 위해 시소러스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정연경과 최윤경(2017)은 여성구술생애

사의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계획부터 실

제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과 함께 국내

외 선진 사례를 소개하여 다양한 구술 아카이

브의 구축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2. 구술 기록의 의의 및 역사

구술 기록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증거 및 정

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당대 사회상 및 집단 

기억을 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문헌 연구의 

단순한 보조 자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

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문헌 자료가 거의 

없고 남아있는 자료마저 기관의 입장에서 서술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초점을 두고 시대의 

변화와 맥락을 찾아내고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

다. 특히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역사적 경험을 

드러내는데 구술사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다. 또한 구술 기록은 구술성, 주관성, 공동 작

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구술자의 삶과 경험, 기

억을 담은 유일하고도 중요한 자료로 세대 간, 

집단 간의 이해와 소통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구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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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 자료가 된다(배은희, 2018).

한국에서 구술 기록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

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윤택림, 2012). 1980

년대까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분단, 냉전, 독재, 

반공으로 얽혀져 있어 민중이나 여성, 사회적 소

수자, 지방의 기억은 국가 기록에서 배제되어 왔

다. 하지만 군사 독재와 급격한 경제 개발이 가져

온 사회적 모순이 표출되고, 억압된 과거사에 대

한 규명 요구가 반정부 운동으로 시작되면서 문

헌 기록의 부재에 따른 구술 증언이 필요하게 되

었다. 이로써 구술사는 민중을 발견하고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운동이 되었다.

1980년대는 군사정권에 대한 반정부 운동이 

절정을 이루고 민주화의 길이 시작된 시기였다. 

출판사 ‘뿌리 깊은 나무'는 역사학에서 배제되었

던 민중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인터뷰하여 처음 

민중자서전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말

부터 1990년대 초까지 출간된 ｢역사비평｣의 현

대사 증언시리즈는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좌

익 활동에 대한 구술 증언을 수집하여 현대사의 

이면을 복원하고자 하였다(윤택림, 2012). 1980

년대 중반 이후 현대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기억

을 회복하기 위한 구술 사업이 지식인들과 사회

단체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

서 일제강점기강제동원, 제주 4․3 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한국의 근․현대 

주요 사건에 대한 구술 기록물들이 다수 생산되

었다(손동유, 권용찬, 2013). 

1990년대는 ‘문민정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

면서 개인과 지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이

러한 변화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주제의 

구술 채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부

분 개인 연구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

이 일본군 위안부들의 구술 증언, 제주 4․3 사

건에 대한 구술 증언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복

원하여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였다. 학계는 이

러한 구술 기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

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서구 구술사 이론 

소개, 역사인류학자들의 구술사 사례 연구, 구

술사와 생애사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

를 정리해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만 

해도 구술사 연구방법론을 이용한 학위논문은 

매우 드물었으며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김성례

(1989), 윤택림(1992), 유철인(1993), 최경숙

(1995), 김귀옥(1998) 등의 박사학위논문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현대사 진실 규명

을 위한 구술사 연구가 확대되고 근․현대 주요 

사건에 대한 구술 기록이 다수 생산되기 시작하

였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 위안

부들에 대한 성적 폭력과 착취에 대한 문헌 기

록의 부재로 군위안부들의 구술 증언을 수집하

였고, 제주 4․3 연구소에서는 제주 4․3 사건 

구술 증언의 수집을 통하여 문헌 기록으로 복원

될 수 없었던 역사적 경험을 복원함으로써 과거

사 진상을 규명하였다. 이처럼 시민단체나 일부 

연구자들은 왜곡 또는 망각된 사실이나 피해의 

기억을 복원하기 위한 도구로 구술사 조사 방법

을 활용하였다(김귀옥, 2014).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구술사 연구가 발전

하는 배경에는 국가의 역할이 컸다. 구술기록 수

집은 개인 연구자나 지방 단체에서 정부 기관으

로 확대되었고 기관 중심의 대규모 구술채록사

업이 진행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

연구원 등은 국책연구과제로 구술사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억을 기록화하는 연구 경향이 나타

났으며, 이는 정부에서 구술 증언 수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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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으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정책적으로 지

원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결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좌우익 학

살에 관한 진실 규명, 일제하강제노동진상규명

위원회의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 규명과 보상, 성

공회대학교의 노동사연구소의 노동자들의 역사

적 경험에 대한 구술 채록, 5․18 기념 재단의 

5․18 관련 구술 채록, 국사편찬위원회의 현대

사 구술 채록 연구, 국립예술자료원의 원로예술

인들의 구술 채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시기 

국내에서 생산된 구술사 관련 학위논문은 주로 

구술 기록 수집이나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라는 

특징이 있다(김귀옥, 2012). 

2000년대 중반부터 기록의 관점에서 구술 기

록의 의미와 관리 방법, 지역 구술 기록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주변에 대한 관심이 확

대되면서 구술 기록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 진행되었던 국내 구술 기

록은 주로 근․현대사의 주요한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지역

민의 기억을 통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사라

져가는 마을을 기록하는 지역 및 마을 구술채록

사업이 증가하면서 지역사로서의 구술사가 생산

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113명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한국구술사학회가 창립되었으며 구술

사 연구와 관련된 학제 간 학술 연구 지원, 회원 

상호간의 지적 교류 촉진, 구술사의 사회적 효용

성 증대를 통해 학문적 발전과 역사의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 ｢구술사

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2010년에 들어서부터는 구술 채록이 피해자 

중심에서 엘리트 중심으로 이동하여 한국학중앙

연구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한국근대

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정치인과 관료를 중심

으로 구술 채록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엘리트 구

술도 수많은 야사가 있기 마련이므로 한국의 특

수한 상황에서 한국 현대사를 보완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남대 호남문

화연구소에서 수행한 6.25 전쟁 경험에 대한 구

술 채록 연구,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 서울시사

편찬위원회의 서울토박이 구술 채록이나 여성들

의 시집살이 이야기가 있다(윤택림, 2012). 

한편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 강조되

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역민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지역의 정

체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

다. 이는 지역 문화 형성의 자원이 되고 있으며, 

지역 마을 구술 사업의 경우 지역 연구를 활성

화시켜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도시 개발과 재

생 사업에도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배

은희, 2018). 최근에는 지역토박이와 이주민의 

삶에 대한 구술 기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외

에도 다양한 한국여성들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구술생애사 채록이 진행되고 민속학이나 구비

문학과도 연계되어 연구되고 있다.

이처럼 구술사의 학문적 영역이 확장됨에 따

라 2000년대 중반부터는 구술 자료를 구술 기록

으로 기록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구술 

채록을 통한 구술 기록의 생산과 함께 이를 관

리․보존하기 위한 구술사아카이브가 필요하다

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는 구술 기록의 사료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구술 기록 수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그동안 구술 기록 수집

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수집된 

구술 기록의 관리와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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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인 것이다. 이와 함께 구술 기록에 대한 연

구 동향을 분석하여 구술 대상과 특징, 활용 가

능성 등을 파악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구술 기

록이 수집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단단한 토대가 될 것이다. 

3. 구술사 연구 동향 분석

본 장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439편의 

학술지 논문을 생산량과 주요 학술지, 연구자 

및 연구 재원, 연구 분야 및 연구 내용, 국제 협

력으로 나누어 국내 구술사의 연구 동향을 다

각도로 검토하였다.

3.1 연구 생산량 및 주요 학술지

3.1.1 연구 생산량

1991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구술사 연구

에 대한 학술지 논문의 생산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시기를 크게 두 시기

로 나누어 국내 학술지 논문 가운데 구술사 연

구가 생산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를 1기, 기관 구술채록사업이 활성화되어 결과

물이 본격적으로 도출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를 2기로 구분하였다.

발표된 논문은 시기별로 각각 18편, 421편으

로 1기는 1990년대 진실 규명 작업의 일환으로 

피해자 구술 증언을 채록하는 작업이 요구됨에 

따라 구술사에 대한 연구가 싹트기 시작한 시기

라 할 수 있다. 2기는 구술기록이 증거적 가치를 

넘어 사료이자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는 기록으

로 부각되면서 국사편찬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한국

학중앙연구원 등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

로 대형 구술채록사업이 시행되어 그 결과물이 

도출되기 시작한 시기로, 연구 생산량이 눈에 띄

게 급증하였다. 또한 한국구술사학회가 2009년

에 창립되고 나서 2010년부터 ｢구술사연구｣가 

발간되기 시작하면서 연구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그림 1> 국내 구술사 연구의 연도별 생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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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1.2 주요 학술지

연구대상인 439편의 논문은 총 195개의 학술

지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전체 학술지의 95%가 

4편 이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는 5편 이상의 발표 논문을 보유하고 있는 학술

지 17개(상위 5%)를 주요 학술지로 선정하였

다(<표 1> 참조). 주요 학술지는 총 199편의 연

구논문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구술사 연구 전체 

생산량의 4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학술지

별 생산량 순으로 살펴보면, ｢구술사연구｣, ｢사

회와 역사｣, ｢한국체육사학회지｣, ｢한국여성학｣, 

｢기록학연구｣, ｢스포츠인류학연구｣, ｢여성과 역

사｣, ｢경제와 사회｣, ｢역사비평｣, ｢지방사와 지

방문화｣, ｢페미니즘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지｣, ｢여성학논집｣, ｢인문과학연구｣, ｢통일인문

학｣, ｢한국사회학｣, ｢한국체육학회지｣ 순으로 나

타난다. 특히 한국구술사학회의 ｢구술사연구｣

는 2010년에 창간되어 전체 생산량의 19%(69

편), 주요 학술지 연구생산량의 35%를 차지하

였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연구를 발표한 한국

사회사학회의 ｢사회와 역사｣가 14편임을 고려

할 때, ｢구술사연구｣가 거의 독보적인 구술사 

전문 학술지임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

지 목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공 대분류에 따르

면, 주요 학술지는 인문학 분야 103편(51.8%), 

복합학 분야 40편(20.1%), 사회과학 분야와 예

술체육학 분야에서 각각 28편(14.1%)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인문학 분야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구술사가 역사학의 일부로

서 인문학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

합학 분야의 경우 복합학으로 분류되는 기록학

계와 여성학계의 학술지 중 절반 이상이 2000

년대 이후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

은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다.

3.2 연구자 및 연구 재원

3.2.1 연구 주체 및 연구 자료의 출처

구술사 연구 논문은 대부분 단독 연구로 진

행되었다. 전체 연구의 80%가 단독 연구로 발

표되었으며 2인 이상의 연구는 20%에 불과하

였다(<표 2> 참조). 구술사에 관한 연구 논문은 

단독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연구자

가 대부분 직접 구술 자료 또는 구술생애사를 

채록하였음을 보여주며, 이 중에는 기존에 진

행된 기관 구술채록사업의 구술 자료를 원자료

로 활용하거나 구술증언집과 같은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도 있었다. 구술 

자료의 출처를 알 수 있는 논문에 한해 세부 현

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의 구술 자료의 출처 현황에서는 한 연

구 내 복수의 출처를 가진 구술 자료가 있을 경

우, 해당 출처를 모두 포함하였다. 단, ‘연구자 

직접 채록’은 실제 연구를 위해 다른 구술 자료

의 활용 없이 구술 채록을 단독으로 진행한 연

구만 집계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자 

직접 채록으로 작성된 연구는 225편, 구술이론, 

구술사 연구윤리, 구술 아카이브와 관련된 연구

가 106편, 이외 기관 구술채록사업 및 기타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114편이었다. 여기서 구

술 이론 관련 연구를 제외하면, ‘연구자 직접 채

록’이 66.4%, 기관 구술채록사업 및 기타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33.6%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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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저자 수

1991-2003(1기) 2004-2018(2기) 합계

논문 편 % 논문 편 % 논문 편 %

단독 1 18 100.0 333 79.1 351 80.0

공동

2 0 0.0 62 14.7 62 14.1

3 0 0.0 20 4.8 20 4.6

4 0 0.0 4 1.0 4 0.9

5 0 0.0 1 0.2 1 0.2

6 0 0.0 1 0.2 1 0.2

합계 18 100.0 421 100.0 439 100.0

<표 2> 시기별 저자 수 분포

출처 편 수 출처 편 수

연구자 직접 채록 225 한국영상자료원   2

구술이론/윤리/구술 아카이브 연구 106 진실화해위한과거사조사위원회   2

국사편찬위원회  19 Elis Island Oral History Library   1

구술증언자료집(사례집, 보고서 등)  20 대한불교 조계종   1

예술자료원   9 대한체육회   1

서울대 여성연구원   6 부마민주항쟁 기념자료집   1

경북대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4 서울국제여성영화제   1

국민체육진흥공단   4 연세대 역사와공간연구소   1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   4 울산 대곡박물관   1

대담자료   5 재일코리안청년연합회   1

서울시편찬위원회   3 전쟁과평화연구소   1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   3 전태일기념사업회   1

한국학중앙연구원   3 제주4․3연구소   1

한국여성체육 100년 구술생애사   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

국토부   2 한국교육개발원   1

화성시편찬위원회   2 한국노동연구원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한국민속연구원   1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   2 한국춤문화연구원   1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2 한국연구재단   2

총계 445

<표 3> 구술자료 출처 

3.2.2 연구 재원

구술사 연구를 위한 재원은 구술사 연구에 기

금을 출원한 기관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구

술사 연구는 구술자가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소

요되기 때문에 국가적 연구 용역 사업이나 시민

사회단체 연구기관 등의 공적인 지원이 제공될 

때 연구가 촉진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로 생성

되는 구술 기록은 개인의 기억을 수집한 결과물

이지만, 지역의 집단 기억과 정체성 연구를 위

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 문화 자원이 된다. 또한 향후 

활용을 위해 구술의 내용을 증거하고 맥락을 보

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하므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김귀옥, 2012).

따라서 구술사 연구에서 연구 지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술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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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논문의 연구 재원의 출처를 살펴보면, 지원 

없이 단독으로 연구가 진행된 건은 총 271편으

로 전체의 61.7%를 차지하였다. 그나마 한국연

구재단이 총 111편(25.3%)의 연구를 지원하였

고, 개별 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5.18기

념 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기상청, 한국언론학

회, 한국학의학연구원, 한국방송학회 등이 연구 

재원을 제공하였다(<표 4>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단독 연구에서 사사표

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국내에서 

구술 채록 사업이 각 기관에서 많이 진행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사업 보고서로 제출

되는 것에 그쳐 연구 논문으로 발표된 경우가 

적은 것일 수 있다. 또한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기금을 직접적으로 출원하지는 않았

지만, 이미 생산된 구술 자료들을 제공함으로

써 연구를 지원하는 형태를 고려할 때, 재원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3.3 연구 분야 및 내용

3.3.1 연구 분야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리하는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목록의 전공 대분야를 

차용하였다. 대분야는 총 8개이며, 인문학, 사

회과학, 복합학, 예술체육학, 자연과학, 의약학, 

공학, 그리고 농수해양학으로 분류된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구술사 연구의 학문분야를 시

기별로 구분하면 <표 5>와 같다. 

구체적으로 인문학 분야가 192편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고, 다음으로 사회과학 분야가 114편으로 26.0%

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주로 기록학계와 여성

학계로 구성되는 복합학 분야는 70편으로 15.9%, 

예술체육학 분야는 12.5%, 자연과학, 의약학, 공

학 분야는 각각 10편 미만으로, 1% 이하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본인 대학 한국연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5.18기념재단 기타* 총계

논문 편 271 37 111 1 11 2 6 439

% 61.7 8.4 25.3 0.2 2.5 0.5 1.4 100.0

*기타: 기상청, 한국언론학회,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의학연구원, 한국방송학회

<표 4> 연구재원 지원 현황

시기
분야

1991-2003(1기) 2004-2018(2기) 합계 비율(%)

인문학 7 185 192 43.7

사회과학 6 108 114 26.0

복합학 3 67 70 15.9

예술체육학 0 55 55 12.5

자연과학 2 2 4 0.9

의약학 0 3 3 0.7

공학 0 1 1 0.2

농수해양학 0 0 0 0.0

총계 18 68 439 100.0

<표 5> 시기별 연구분야 빈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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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연구 생산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자연과학, 의약학, 공학 분야에서

는 연구가 미미하게 수행되고 있고, 농수해양

학 분야의 경우 구술사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

은 향후 구술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

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3.3.2 연구 내용

구술사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구술사 연구 주제 분야

를 21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술사 연구의 주제 분야 항목은 UCLA의 구술

사연구센터(Center for Oral History Research)

의 Collections Subject Areas의 19개 주제에 국

내 구술사 논문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건강

(음식, 치료, 트라우마)’과 ‘종교(무속신앙)’를 

추가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역사(구술이론, 연

구윤리, 구술기록), 예술(시각, 패션, 조작, 무

형문화재, 예술 일반), 어문학(작가), 음악과 

무용, 영화와 연극(극장, 드라마), 경제와 경영

(시장, 직업, 생활), 지역사회(이주, 이민, 실향, 

민족, 집단, 마을), 교육(아동), 신문/방송/언론

(광고), 전쟁(분단, 통일, 군대, 해방), 정치(정

부, 정책, 외교), 과학(환경), 의학(간호학, 한의

학), 기술, 사회운동(노동, 민주화), 스포츠(체

육), 대학교(대학생), 도시계획(건축, 교통), 여

성(가족, 결혼, 이혼, 성, 가정 폭력), 건강(음

식, 치료, 트라우마), 종교(무속신앙)이다. 각

각의 연구는 단일 주제로 구성되기도 하나, 대

부분 복수의 주제가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인경(2016)의 ｢여성 패럴림피언들의 삶과 

스포츠: 홀로서기와 유리벽｣이라는 연구는 ‘여

성, 스포츠, 건강’이라는 주제 항목이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논문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주

제 항목을 복수 표기함으로써 주제별 빈도를 

파악하였다.

시기별 주제 분야의 분포를 나타낸 <표 6>을 살

펴보면, 1기는 지역사회(28.2%), 역사(25.6%), 여

성(17.9%), 경제/경영(7.7%), 전쟁(7.7%), 도

시계획(5.1%), 정치(2.6%), 사회운동(2.6%), 종

교(2.6%) 순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구술사 

연구가 시작되는 시기로 구술사에 대한 이론적 

접근, 연구 윤리, 구술 기록에 관한 시론 등 역

사적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가 많았다.

한편 2기는 지역사회(21.8%), 여성(16.0%), 

경제/경영(8.6%), 역사(8.0%), 전쟁(7.9%), 사

회운동(7.4%), 정치(5.8%), 스포츠(5.0%), 교

육(4.6%), 건강(3.1%), 예술(2.5%), 종교(1.8%), 

음악/무용(1.5%), 의학(1.1%), 신문/방송/언

론(1.0%), 어문학(0.6%), 도시계획(0.6%), 대

학교(0.3%), 기술(0.1%) 순으로 나타났다. 이

는 1994년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생제가 2004년 

고용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

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2008년에 제정된 ｢다문

화가족지원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즉,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사회적 화두

의 등장으로 학계가 ‘지역사회, 이주, 이민, 실

향, 디아스포라’ 등 다양한 소재에 주목한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1개의 주제 분야 가운

데 과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주제에 대해 구술

사 연구가 생산되었고, 특히 예술인, 체육인, 무

용인, 영화인 등 예체능계열 주제들에 대한 구

술사연구의 관심이 이전보다 증대되었다(<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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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제 협력

구술사는 단독 연구가 많은 편이나 그에 비

해 국제 협력을 통해 진행된 연구는 8편으로 매

우 적은 편이었다. 다시 말해서 국제 이주를 경

험한 구술자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한 연구는 드물었다

(<표 7> 참조). 이는 아직 국내 구술사 연구의 

폭과 깊이가 국제적으로 확장되지는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을 통해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양질의 연구 성과를 공

유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4.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는 199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구술사 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구술사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구술사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구술채

록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급증하였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구술사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주요 학술지 가운데 ｢구술사연구｣

가 구술사 연구에 특화되어 있으며 주요 학술

지의 많은 부분이 인문학과 복합학, 사회과학

과 예술체육학 분야에 속해 있었다. 저자 수로 

구분하면 많은 연구가 단독 연구로 진행되었고, 

구술 자료의 출처는 기존의 수집된 구술 자료

를 원자료로 활용하거나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이 33.6%를 차지하였다. 구술

사 연구의 재원은 한국연구재단과 개별 대학교

의 연구비 지원이 전체의 33.7%를 차지하였다.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된 연구가 6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다양한 기관

의 구술 사업 결과물인 구술 기록이나 구술채

록집을 연구 자료로 활용한 경우가 많아 지속

연구자명 연구 주제 국제협력 기관

1
왕루이, 장주영

(2017)
중국 동창부(東昌府) 연화(年畵)의 현황조사: 동창연화박물관 현장
조사 및 지역연화 전문가의 구술을 통한 고찰

동창 연화박물관

2 정계향(2016)
경계인(境界人)의 뿌리 찾기: 다카라즈카(宝塚) 재일조선인 2세의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언론분야 재일조선인 전문가

3 권형택(2016) 한국 민주화운동을 도운 사람들: 일본지역 민주인사 구술사업 수행기
와세다대, 재일대한기독교회관,
가와사키시 후레아이관

4 손미경(2016)
재일코리안 연구에 있어서 1차 자료수집 의의와 향후 방향성: ‘재일코
리안 가정에 잠들어 있는 역사자료 발굴 켐페인'을 중심으로

재일코리안청년연합회

5 천호준(2014)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를 위한 사례연구
MLA위원회, LA84재단
Griffith University

6 김귀옥(2013)
냉전적 이산과 탈냉전적 공존의 전망: 교토 재일코리안의 구술을 중심
으로

도시샤대, 리츠메이칸대

7 한봉석(2011)
Korean American 1.5세의 독도수호운동과 한인민족주의의 변화: 
워싱턴 디씨 지역을 중심으로 

존스홉킨스 사이스(SAIS)의 
현대독일연구소(AICSG), 
American University, 
주미대사관 한국문화원

8 백승욱(2007)
현 시기 평가에 작용하는 중국 노동자의 문화대혁명의 기억: 다롄 시 
노동자를 중심으로

베이징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표 7> 구술사 연구 논문 중 국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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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국가적 차원의 연구 용역 사업이나 연구

기관의 공적 비용의 투자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구술사 연구의 학문 분야는 주

요 학술지가 속한 분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농수해양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구술사 연구는 

현재 전무한 상태이다. 분야의 특성상 방법론

의 성격이 상이할 수 있지만, 향후 구술사 연구

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연구 내용은 시기별로 상이하였는데, 이

는 구술사가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지난 28년간 국내 구술사에서 

주로 연구된 주제는 지역사회(22.1%), 여성

(16.1%), 역사(8.8%), 경제/경영(8.6%), 전쟁

(7.9%), 사회운동(7.2%), 정치(5.6%), 스포

츠(4.8%), 교육(4.4%) 순이었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는 지역사회(이주, 이민, 실향, 민족, 

집단, 마을)와 역사(구술이론, 연구윤리, 구술

기록)가 주된 연구 분야였다. 2004년부터 현재

까지도 여전히 지역사회(이주, 이민, 실향, 민

족, 집단, 마을)가 주된 연구 분야를 차지하는 

동시에 여성(가족, 결혼, 이혼, 성, 가정 폭력)

이 좀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는 연구 분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이민이나 이주

에 관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술사 연

구에서 국제 협력은 매우 드물어서 향후 국제

적으로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구술사 연구가 지니는 다학제적 성격으로 인

해 구술사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과와 연계되어 

발전되어왔고 앞으로 더 많은 협업이 필요한 연

구 분야이다.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여성학, 

정치학, 노동사, 전쟁사, 디아스포라, 이주사, 가

족사, 체육사, 영화사, 과학사, 기술사, 의료사, 

미술사, 군대사, 방송 및 언론사에 이르기까지 

구술사 연구 분야는 확장되고 있으며 구비전승 

분야에서도 구술사 방법을 적극 수용하여 발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구술사는 학문간, 

또는 학문과 다른 분야와의 융합과 통섭을 끊임

없이 시도함으로써 구술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

를 만들거나 회화를 형상화하는 등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구술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다양한 주체

의 다양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구술사 연구 동향에서도 좀 더 

상세한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연구 

시기, 연구 대상, 상세 주제 분석을 통해 아직까

지 이루어지지 않은 구술사 연구 영역을 발견하

고 구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술사에 관한 학술지 논문이 아닌 다른 

유형의 자료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

를 통해 구술사 연구의 지형도를 보다 입체적으

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술 

기록의 수집부터 정리, 보존, 활용에 이르기까

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에 대한 기록관리 측면에 관한 

연구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면 구술사 연구의 가

치를 더욱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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